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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베트 중앙아시아 고원의 유목지대가 원산으로 초대

형인 이 개는 흔히‘사자개’라고도 불린다. 한 덩치 한

다는 놈들은 키가 80cm에 몸길이가 150cm, 몸무게는 

100kg 이상인 경우도 있다. 주로 가축이나 사람을 지키

는 용도로 사육됐으며 성격은 용맹스럽고 사납다. 

이런 외모와 성격 때문에 1940~50년대 미국에서는 

마약밀수에 이용되기도 했다. 개장 바닥에 마약을 깔고 

그 위에 판을 깐 뒤 이 개를 넣고 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

꾸몄다. 세관에서도 이 사나운 개를 꺼내지 못했기 때문

에 검역을 할 수 없어서 마약밀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

었다고 한다.

바로 티베탄 마스티프(Tibetan mastiff)라는 개에 대한 

이야기이다. 

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평균 해발고도 4,000m 이상인 

티베트 고원에는 고산 지대 환경에 적응된 독특한 동

식물이 살고 있다. 수많은 견종 가운데 유일하게 고산

지대 환경에 적응된 대형견인 티베탄 마스티프 역시 그

중 하나이다. 사자 같은 갈기를 지닌 덩치 큰 맹견인 티

베탄 마스티프는 다른 개라면 숨이 차서 제대로 뛰기 힘

든 저산소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뛰어다니며 양 떼를 지

킬 수 있다.

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네브래스카대학교 링컨 캠퍼

‘사자개’는 어떻게 해발 4,000m에서도 
뛰어다닐 수 있을까?

스 과학자들은 티베탄 마스티프의 유전자와 헤모글로

빈을 면밀히 조사했다. 티베탄 마스티프의 뛰어난 저산

소 환경 적응 능력은 헤모글로빈의 우수한 산소 결합력

과 관련이 있다. 적혈구 내부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

글로빈은 본래 산소 결합력이 뛰어나지만, 티베탄 마스

티프의 헤모글로빈은 다른 개보다 50% 정도 더 뛰어나

다. 그 이유는 아미노산 두 개가 변하면서 헤모글로빈의 

구조가 약간 변했기 때문이다.

네브래스카대학교 제이 스토즈 교수에 의하면 이는 

현재 환경에 적응한 티베트 늑대(Tibetan wolf·작은 사

진)와 티베탄 마스티프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다. 다른 

개나 늑대에서는 이런 유전자 변이를 찾을 수 없다. 연구

팀은 면밀한 유전자 

비교 분석을 통해 티

베탄 마스티프가 개

와 현지 늑대인 티베

트 늑대와의 이종 교

배를 통해서 개량된 

견종이라는 사실을 

발견했다. 아마도 초

기 티베트 유목민에

게 가축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

은 현지 환경에 이미 적응한 늑대와의 잡종이었을 것이

다. 티베트인은 이 잡종을 더 개량해 지금의 티베탄 마

스티프를 만들었다.

그런데 이렇게 산소 결합력이 좋은 헤모글로빈이 있다

면 티베탄 마스티프 이외에 다른 개에도 유리하지 않을

까? 언뜻 생각하기에는 티베탄 마스티프와 다른 견종을 

교배해서 더 튼튼한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, 현실

은 그렇지 않다. 산소 결합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잘 

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

서는 오히려 불리한 특징이다. 이 변종 헤모글로빈이 티

베트 늑대와 티베탄 마스티프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다.


